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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JYJ…아직끝나지않은전쟁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인 그룹 JYJ가 대회 개폐회식 무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앞서 다양한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며 현실을 개선해 왔다.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2009년 전 소속사 SM과 불공정계약 소송끝에

‘전속계약 7년 못넘는다’ 표준계약서 만들어내

AG 홍보대사 불구 개막식 무대 돌연 배제 논란

소속사 “조직위 약속 불이행 사태 없기 바란다”

인천AG개막식참여논란으로본 투쟁사

JYJ는 지난해 2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를 맡고 활발한 활동
을 이어왔다. 사진제공｜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질 조짐이다. 이를 예상하고 처음

부터 시작도 하지 않으려 했다. 부당한 현실에 맞서 치열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왔던 터, “절대 약속을 어길 일이 없
다”는 다짐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는
결국 어김이 없는 것일까.

그룹 JYJ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로 발
탁돼 2년여 동안 아시아를 돌며 대회를 알려왔다. 공식 주
제가인 ‘온리 유’까지 불렀다. 하지만 정작 개폐회식 무대
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소속사는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약속 불이행
이 JYJ가 그동안 겪었던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했던, 외압
에 의한 결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JYJ는 그동안
부당하게 당해야 했던 처사를 딛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
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하다.

뀫“부당함을 알리고 끝까지 싸울 것”
JYJ의 ‘투쟁’은 처음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미미해

보였다. 하지만 “부당함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행보의 의의를 찾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바쁘지만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보람도 크다.

그 성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예계
표준계약서를 이끌어낸 점이다. 2009년 7월 말 이들이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
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기획사와 연예인 사
이에 암묵적으로 통용됐던 불공평한 계약 관행 등과 관련
해 논란을 빚었다. 기획사에만 유리한 계약 기간과 수익 분

배 문제는 연예계 ‘노예계약’ 논란으로 번져 사회적 관심사
가 됐다. 이 일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의 사생
활과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획사와 연예인의 전속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한다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현재 SM을 포함해 각 연예기획사는 10년 이상 장기 계약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새로운 전속계약을 적용하고
있다.

뀫“방송과 공연장 제약? 해외로…해외로…”
JYJ는 오히려 제한과 제약을 많이 받을수록 더욱 빛을

발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앨범 유통과 공연
장 대관 등 가수로서 일상적인 활동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
어야 했다. 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외압이 작용한다는 세간의 의혹은 커져만 갔다.

하지만 이는 해외에서 앨범을 제작하고 아시아 각국을
돌며 해외투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됐다.
특히 아시아를 넘어 한류 불모지로 여겼던 남미와 유럽에
까지 밟을 넓히며 케이팝의 신 시장을 선구적으로 개척했
다. 이들의 무대 이후 현재는 많은 케이팝 스타들이 남미와
유럽에 얼굴을 알리고 있다.

JYJ는 그동안 음악프로그램 등 방송 출연 논의 자체가
불발되거나 출연 하루 전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심지어 음원발매 전 홍보 활동과 관련해 유통사가 사전 협
의 없이 이를 취소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당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JYJ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고 말한다. 다만
불공정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유사 행위에 경종을
울려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좋을 뿐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AG조직위, JYJ개막식배제의혹
‘최우선’홍보대사계약서거짓인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가 대회 홍보
대사이자 주제가를 부른 그룹 JYJ를 개막식 무대에서 배
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JYJ는 2013년
2월부터 대회 홍보대사를 맡아 해외 홍보에 앞장서왔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열린 홍보행사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JYJ가 식전행사에 선다”고 했다가 비난 여론
에 쏟아지자 “본 무대에 오르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
안이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니냐
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조직위는 지난 5년여 동안 JYJ
가 수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인정하며 ‘홍보대사
계약서’에 ‘JYJ를 최우선시한다’는 조항을 넣어 문서로
약속했다. 공적기관으로서 조직위가 계약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역대 아시아경기대회는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
적인 이목이 쏠리는 스포츠 무대에선 주제가 순서가 개막
식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따라서 대회 공식 주제
가를 부른 가수가 개막식에 서지 못하는 건 해외에서도 웃
음을 살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 결국 조직위가 JYJ를 토
사구팽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직위와 개폐막식 총연출을 맡은 장진 감독은 이와는
다른 것 같다. 아시아경기대회 장 감독은 1일 “뮤지컬 스
타들이 출연하는 무대에 JYJ의 김준수가 참여하게 되면
JYJ 무대와 겹치는 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준수의 뮤지컬 무대와, 주제가를 부른 홍보대사의 무대
는 별개로 봐야 한다. 더욱이 김준수는 뮤지컬 무대에 관
한 사전정보도 얻지 못했다. 결국 이를 빌미로 JYJ의 주
제가 무대를 검토한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JYJ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캐치프레이즈는 ‘45억의 꿈, 하
나 되는 아시아’. JYJ가 부른 주제가 제목도 ‘온리 원’이
다. 모두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직위는 그 의미
를 스스로 내팽개치며 분열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JYJ 4년만에컴백…8월콘서트매진

그룹 JYJ가 4년 만인 8월9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여는 컴백 콘서트 티켓을 매진시켰다. 2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공연 티켓 사이트
에서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됐다. 소속사 측은 “JYJ
의 컴백 소속이 전해지자마자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유
럽, 남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공연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
다”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매 경쟁이 펼쳐졌다”고 밝
혔다. JYJ는 2010년 잠실 주경기장에서 첫 정규 콘서트를
열고 2011∼2012년에 걸쳐 월드 투어와 2013년 일본 도
쿄(東京)돔 공연까지 연이은 매진 행렬을 기록해 왔다.

한편 JYJ는 ‘왕의 귀환’이라는 타이틀로 팬들과 만난
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홍콩, 중국 상하이 등 아시아 투
어에 나설 예정이어서 해외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
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